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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턱끝융기 (Mental eminence) 표면적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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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forensic anthropology, sex estimation commonly relies on Walker’s morphological scoring system, 
which assesses five cranial traits: the mastoid process, glabella, supraorbital ridge, nuchal crest, and mental 
eminence. Among these, the mental eminence is a critical feature, but its complex, irregular three-dimensional 
structure-prone to population-specific variation-makes it difficult to analyze using traditional metric techniqu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metric approach by measuring the surface area of the mental 
eminence on 3D reconstructed CT images of Korean mandibles. It also compared the results with a previously 
established non-metric method developed for non-Korean populations. A total of 645 CT scans of adult Korean 
mandibles (355 males, 290 females), all from individuals over age 20 without fractures or deformities, were 
analyzed. Of these, 100 were randomly selected for non-metric analysis, and the remaining 545 were used for metric 
evaluation. For the non-metric method, the final sex estimation results showed a sex-matching rate of 41%, with 
49% classified as indeterminate and 10% misclassified. Specifically, the sex-matching rate was 43% for males and 
39% for females. In contrast, the metric method demonstrated that the surface area of the mental eminence was 
significantly larger in males than in females. The sex-matching rate for the metric method was 71% (66.7% for males 
and 75.5% for females). Consequently, the application of the metric method based on the mental eminence surface 
area improved sex estimation accuracy by 30% compared to the non-metric method. The proposed metric method for 
sex estimation is more suitable for Korean skulls than for those of non-Korean populations and demonstrates greater 
accuracy and reliability compared to the non-metric meth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novel approach to 
sex estimation using a metric method that had previously been underutilized due to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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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별판별은 생물학적 프로파일 (biological profile) 구축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단계이며, 이는 연령, 혈통 (ancestry), 
신장 (stature)과 같은 다른 변수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1]. 골편이 온전할 경우, 골반과 머리뼈는 성별판별

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2]. 머리뼈는 여러 뼈대 구조물 

중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적은 구조물로, 
유전적 요인과 성적이형성으로 인한 형태적 변화 양상을 살

펴볼 수 있다 [2,3] 일반적으로 남성의 머리뼈가 여성보다 더 

크고 근육부착이 더 강한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인구집단에

서 차이가 존재하며,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 및 역사적 기간 

내에서도 성적이형의 패턴은 때로는 크게 다를 수 있다 [3,4]. 
머리뼈 역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

는 경우가 많아 성별판별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5], 
각 인구집단별로 머리뼈의 성적이형성이 두드러지는 각 부

위에 대한 성별판별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법의인류학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형태

학적 머리뼈 성별판별 방법은 Buikstra와 Ubelaker의 책에

서 Walker가 제안한 다섯 부위 표지점 [목덜미능선 (Nuchal 
crest), 꼭지돌기 (Mastoid process), 눈확위모서리 (Supraobi-
tal ridge), 미간 (Glabella), 턱끝융기 (Mental eminence)]의 

점수를 이용한 성별판별 방법이다 [6]. 이 다섯 부위 표지점 

중 아래턱뼈의 턱끝융기 (Mental eminence)의 경우 성적이형 

성을 나타내고 구조적으로도 견고하여 온전한 상태로 발견

되는 경우가 많으며, 백골화 과정에서 머리뼈와 분리되어 단

일뼈로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 성별판별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7-9]. 턱끝융기의 비계측방식 성별판별 시 양쪽 엄지손가

락으로 턱끝융기를 촉지하여 부드럽고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1점, 많이 튀어나와 있어 대부분의 아래턱뼈 전면 부

분을 차지하면 5점을 부여한다 [6]. 아래턱뼈는 불규칙한 곡

선과 곡면이 포함된 입체적 구조가 존재하는 3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명백히 다른 모양의 성적 

차이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측정법을 개발하여 계측방

식으로 성별판별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0]. 또한, 

비계측방식 성별판별 방법은 고도의 숙련자가 필요하고, 계
측방식에 비해 주관성이 크며, 실제 뼈를 이용하여 표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손상의 우려가 있다. 
컴퓨터 단층촬영과 같은 새로운 영상기술이 도입되면서, 

최근 고고학과 법의인류학 분야에서는 많은 사례에서 CT  
영상을 이용한 연구문헌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기존 방법

을 검증하고 생물학적 프로파일의 통계적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1,12]. 머리뼈 CT  
영상을 3D 영상으로 재구성하면 측정하기 어려운 작은 구조

물 또는 내부구조에 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더 높은 수

준의 객관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13], 최근 법의인류학, 법의

학, 해부학, 고고학 등 많은 분야에서 CT 영상을 3차원 영

상으로 재구성하여 비계측 및 계측방식의 연구에 사용되었 

다 [12-14]. 그러나, 한국인 CT 자료를 대상으로 한 법의인류

학 연구의 경우 초기단계 [15]이며, 한국인 머리뼈 CT 영상의 

턱끝융기를 대상으로 한 계측방식 상별판별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아래턱뼈 CT 영상을 3차원으

로 재구성하여 턱끝융기의 측정범위를 설정하고, 부피를 계

측하여 계측방식 성별판별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해외 인

구집단 기준으로 개발된 비계측방식 성별판별과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한 한국인 

시신의 아래턱뼈 CT 영상 중 형태적 기형 이상 및 파손이 없

는 20대 이상 성인 아래턱뼈 CT 영상 645건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645건의 영상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건의 영상

을 제외한 545건의 영상으로 계측방식 방정식을 도출하였

다. 도출한 방정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

했던 100건의 영상을 각각 비계측, 계측방식의 성별판별을 

한 후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645건의 연구대상은 남성 355

mental eminence. This measurement technique is expected to enhance the accuracy of sex estimation based on the 
mental eminence, particularly in the Korean population, where sexual dimorphism is less pronounced compared to 
foreign populations.

Keywords : CT images, Metric method, Mental eminence, Sex estimation, Sk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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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여성 290건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성 49.1세, 여성 49
세였다. 계측방식 방정식 도출에 활용한 545건의 아래턱뼈 

영상은 남성 304건, 여성 241건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성 

50.8세, 여성 50.5세였다. 비계측방식에 활용한 100건의 아

래턱뼈 영상은 남성 51건, 여성 49건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성 38.9세, 여성 39.2세였다 (Table 1).
연구에 사용된 시신의 성별 및 개인정보는 감정인에게 비

공개되었으며, 본 연구는 국립수사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에

서 승인 (2021-05-HR)되었고,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는 면제대상으로 인정되어 요구되지 않았다.

645건의 CT 영상은 Jeong 등 [14]의 방법에 따라 동일

하게 촬영하였으며, PMCT 검사로 얻어진 DICOM 파일

은 MIMICS 24.0 (Materialise’s Interactive Medical Image 
Control System, Materialise NV, Leuven, Bilgium)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226~3071 HU (Hounsfield Units) 범위의 역

치값으로 아래턱뼈를 포함한 머리뼈의 Image를 추출하고, 
CAD (Computer Aided Design)로 변환하였다. 3-matic 16.0 

(Materialise’s Interactive Medical Image Control System, 
Materialise NV, Leuven, Bilgium)에서 Frankfort horizontal 
plane을 x축면, frontal plane을 y축면, sagittal plane을 z축
면으로 만들어 머리뼈의 해부학적 정렬을 맞췄다 (Fig. 1).

본 연구는 계측방식을 활용한 성별판별 방정식의 유효성

을 검증하기 위해 비계측방식 성별판별, 계측방식 성별판별

의 방법을 모두 활용했다. 먼저 비계측방식 성별판별을 위해 

변환된 머리뼈 3D 영상 중 100건을 무작위로 골라 Buikstra
와 Ubelaker의 책 [10]에 Walker가 제안한 비계측방식으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individual’s age

Sex
Non-metric method Metric method

N Mean±SD (years) N Mean±SD (years)

Male 51 38.92±13.07 304 50.82±14.67
Female 49 39.16±13.21 241 50.48±17.41

All 100 39.04±13.14 545 50.80±15.28

N, number of cases; SD, standard deviation

Fig. 1.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model used for non-metric estimation.  (A~C) Frontal, Left and right planes of a skull from a 
male individual.  (D~F) Frontal, Left and right planes of a skull from a female individual.

A

D

B

E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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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영상을 돌려 관찰하며 턱끝융기의 성별을 판별하였

다. 성별판별은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로 진행되었고 턱끝

융기는 크기에 따라 1에서 5점으로 분류하였다. 3차원 영상

을 이용하여 성별판별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영상을 좌·우

로 돌려보며 육안으로 확인하여 턱끝융기가 부드러워 보이

고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1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

고, 많이 튀어나와 있어 대부분의 아래턱뼈 전면 부분을 차지

하면 5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였다 (Fig. 2). 1차 판별과 2
차 판별이 모두 4~5점은 남성, 반대로 1~2점은 여성으로 판

별하였고, 1차 판별과 2차 판별 중 3점이 있으면 성별모름 

(Unknown)으로 판별하였다. 또한, 1차 판별과 2차 판별의 

성별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성별모름으로 판별하였다.

계측방식의 경우, 비계측방식에 활용한 100건의 영상

을 제외한 545건의 영상을 모두 3-matic 16.0 (Materialise’s 
Interactive Medical Image Control System, Materialise NV, 
Leuven, Bilgium)을 이용해 턱끝융기의 측정범위를 설정하

고, 설정범위의 표면적을 계측하였다. 턱끝융기의 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좌·우측 아래턱뼈의 아랫면을 수평하게 일

치시킨 뒤, Chin sulcus point (Chs)에서 아래쪽으로 수직으

로 자른 면으로 기준으로 설정하여 계측하였다 (Fig. 3). 계측

값을 이용하여 성별판별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회귀방정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계측방식으로 성별

판별을 시행했던 100건의 영상을 대상으로 두 명의 연구자 

계측방식 성별판별을 시행하였다.

Fig. 2. Standard of the mental eminence for scoring traits of the skull (from Buikstra and Ubleker [13]).

Fig. 3. The mental eminence surface measurement range (A~C). 

A B C

Table 2. Paired t-test for measurement values by two measurers

Mental eminence surface area (mm2)

Male Female Total 

Measurer 1 (N = 545) 993.92±434.80 849.43±225.57 930.03±364.83
Measurer 2 (N = 545) 993.93±434.80 849.43±225.57 930.03±364.84

P >0.05

Measurer 1 (N = 100) 932.58±193.64 759.28±152.11 847.66±195.83 
Measurer 2 (N = 100) 932.60±193.73 759.17±152.56 847.60±196.07 

P >0.05

N, number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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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끝융기 표면적의 측정값은 컴퓨터프로그램인 SPSS 

(version 25, IBM, USA)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였다. 대응표본 T 검증 (Paired 
T-Test)으로 통계분석하여 각 계측자 간 계측값의 차이가 없

음을 검증하였다 (Table 2).

결     과

본 연구는 3D로 변환시킨 545건의 턱끝융기의 표면적을 

계측한 후,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였고 (Table 3), 비계측방식으

로 성별판별을 진행하였던 100건의 턱끝융기를 계측하여 도

출된 회귀방정식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비계측방식 1차 판별의 경우, 성별일치가 50건 (50%), 성

별모름이 32건 (32%), 불일치가 18건 (18%)이었으며,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49건 중 22건 (45%)의 일치율을 보였

고, 남성은 51건 중 28건 (55%)의 일치율을 보였다. 2차 판별

에서는 성별일치가 50건 (50%), 성별모름이 36건 (36%), 불
일치가 14건 (14%)이었으며,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49
건 중 24건 (49%)의 일치율을 보이고, 남성은 51건 중 26건 

(51%)의 일치율을 보였다. 1차와 2차를 통합한 최종 성별판

별의 경우, 성별일치는 41건 (41%), 성별모름은 49건 (49%), 

불일치는 10건 (10%)이었으며, 남성은 51건 중 22건 (43%), 
여성은 49건 중 19건 (39%)이 일치하였다 (Table 4). 

계측방식의 통계분석 결과, 실제성별과의 일치율이 71건 

(71%)이었다. 그중 남성의 일치율은 51건 중 34건 (66.7%), 
여성은 49건 중 37건 (75.5%)이었다. 또한, 1차 비계측방식 

성별판별에서 3점을 기록한 개체 32건 중 23건 (71.9%)이 

실제성별과 일치하였고, 2차 비계측방식 성별판별에서 3점

을 기록한 개체 36건 중 26건 (72.2%)이 실제성별과 일치하

는 결과를 보였다. 1차와 2차 판별을 통합한 최종 성별판별 

건을 살펴보면 성별모름 49건 중 33건 (67.3%)이 실제성별

과 일치하였다 (Table 5).
결과적으로, 계측방식의 성별일치율이 비계측방식의 성별

판별보다 약 30건 (30%)의 증가를 보였으며, 남성에서는 12
건 (12%), 여성에서는 18건

 (18%)의 일치율이 증가하는 결

과를 나타냈다.

고     찰

일반적으로 남성 머리뼈는 표지점들이 크고, 도드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여성 머리뼈의 표지점들은 남성에 비해 부드

러운 굴곡을 가지고, 작다는 특징이 있어서 [16], 많은 연구자 

Table 3. The regression equation of the eminence surface area

Discrimaination equation Sectioning point Significance

M = EXP (-1.704 + 0.002 × Mental eminence surface)
F<0.5≤M 0.000

ODDS = M/(1-M)

M, Male; F, Female

Table 4. Distribu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nalysis cycle for each landmark using the non-metric method

Type

Mental eminence

Male Female

E (n = 51) RE (n = 51) E (n = 49) RE (n = 49)

1 point 0 (0%) 0 (0%) 6 (12.2%) 5 (10.2%)
2 points 8 (15.7%) 7 (13.7%) 16 (32.7%) 19 (38.8%)
3 points 15 (29.4%) 18 (35.3%) 17 (34.7%) 18 (36.7%)
4 points 22 (43.1%) 24 (47.1%) 10 (20.4%) 7 (14.3%)
5 points 6 (11.8%) 2 (3.9%) 0 (0%) 0 (0%)

χ 2 2.426 0.906
df 4 3
P 0.48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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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17-19]은 이를 활용하여 각 표지점들의 특징을 비교해 각

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별판별을 하였다. 턱끝융기

는 머리뼈에서 성적이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다섯 부위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비계측방식 성별판별에서 턱끝융기의 

성별일치율은 꼭지돌기 (mastoid process)와 미간 (glabella)
에 비해 성별일치율이 높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Walker [6]
는 미국과 영국의 현대 성인 머리뼈 304구를 대상으로 성별

판별을 진행한 결과, 턱끝융기의 성별일치율은 76.6% (남성 

75%, 여성 78.6%)로 꼭지돌기와 미간에 이어 세 번째로 낮

은 성별일치율을 보고하였고, Jilala [20] 역시 탄자니아인의 

머리뼈를 대상으로 비계측 성별판별을 진행하였을 때, 턱끝

융기의 성별일치율은 81% (남성 80%, 여성 83%)로 꼭지돌

기와 미간에 이어 세 번째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Ramsthaler 
등 [21]은 독일인의 머리뼈 CT 영상의 볼륨렌더링을 활용하

여 턱끝융기의 형태학적 성별판별을 한 결과, 턱끝융기의 성

별일치율은 55% (남성 62.9%, 여성 42.1%)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비계측방식 성별판별에서는 턱끝융기의 성별일

치율이 1차 판별과 2차 판별에서 각각에서는 50%, 최종 성

별판별에서는 41%로 다른 인구집단의 성별판별 일치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인구집단에 따라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영양상태, 환경, 유전적 요인이 다르며, 이로 인해 성별판

별에 활용되는 머리뼈 표지점의 크기, 형태, 위치 (Position)
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별판별에 오차로 이어질 수 있

다 [22,23]. 일반적으로 서양권 사람들이 아시아권 사람들에 

비해 머리뼈에서 남녀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편이며, Kim 등 

[24]은 한국인 머리뼈와 다른 인구집단의 머리뼈를 계측방

식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한국인 남성은 유럽인 남성보다 머

리가 작았고, 한국인 여성은 일본인, 인도인 여성보다 머리뼈

가 크다고 하였으며, Hu 등 [25]은 102개의 한국인 아래턱뼈

의 턱끝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분석을 하였을 때, 남성의 대

부분은 두툼한 나뉨형 (bilobate) 형태나 네모 (square) 형태가 

대부분 (91.7%)인 반면, 여성은 네모 (square) 형태 (53.6%)와 

날카로운 (pointed) 형태 (46.4%)가 비슷하게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계측방식 성별판별을 할 경우, 3점

으로 판별되는 개체가 성별판별에서 성별모름으로 판별되어 

성별판별 오차의 많은 부분을 제공하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

서도 1차 비계측판별에서 3점을 기록한 개체 32건 (32%)이
었고, 2차 비계측판별에서 3점을 기록한 개체 36건이었으며, 
1차와 2차 판별을 통합한 최종성별판별에서는 49건 (49%)이 

성별모름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한국인의 머리뼈가 갖는 특

성으로 인해 3점으로 판정된 비율이 높아 성별판별의 오차를 

제공하는 변수로 작용하여 성별일치율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CT 데이터를 활용한 이전의 계측방식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Garvin 등 [26]은 Terry Collection (Smithsonian Insti-
tutio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의 119개의 아

래턱뼈를 대상으로 턱끝융기의 표면적을 3차원 영상을 활

용한 기하학적 계측방식으로 성별판별을 진행한 결과, 평
균 74.8%의 일치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흑인 남

녀와 백인 남녀의 성별일치율을 비교해 봤을 때, 흑인 남성 

(81.8%), 백인 남성 (76.7%), 백인 여성 (73.1%), 흑인 여성 

(66.7%)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unis 등 [27]
은 다양한 인구집단이 섞인 이스라엘인들의 아래턱뼈의 CT 
영상을 대상으로 각 부위의 길이, 폭, 너비, 볼륨 등을 측정하

였을 때, 하악각 전방패임부 면적 (antegonial notch area)에 

이어 턱끝너비 (chin width)가 두 번째로 성적이형성이 두드

러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턱끝높이 (chin height), 턱끝너비 

(chin whidth), 하악결합부 높이 (symthysis height)만을 포함

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경우, 79.1% (남
성 80.3%, 여성 77.8%)의 높은 성별판별 정확도를 나타냈다

Table 5. Sex estimation accuracy comparison between non-metric and metric methods

  Sex

Non-metric method
Metric method

Primary estimation Secondary estimation Final estimation

Match Mismatch Unknown Match Mismatch Unknown Match Mismatch Unknown Match Mismatch

Male 

(N = 51)
28 

(55%)
8

(15.6%)
15

(29.4%)
26

(51%)
7

(13.7%)
18

(35.3%)
22

(43.0%)
5

(10%)
24 

(47.0%)
34 

(66.7%)
 17 

(33.3%)

Female 

(N = 49)
22

(45%)
10

(20.4%)
17

(36.7%)
24

(49.0%)
7

(14.3%)
18

(36.7%)
19 

(38.8%)
5 

(10.2%)
25 

(21%)
37

(75.5%)
 12

  (24.5%)

Sum 

(N = 100)
50 

(50%)
18

(18%)
32

(32%)
50 

(50%)
14

(14%)
36 

(36%)
41

(41%)
10 

(10%)
49 

(49%)
71 

(71%)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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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캘리퍼스 같은 2차원적 측정

도구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형태학적 특징을 측정할 수 있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턱끝융기의 성별판별은 아래턱뼈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부

분인 턱끝융기의 튀어나온 정도와, 크기에 의해 성별판별이 

이루어진다 [6,10]. 이는 곧 제한된 측정범위 안에서 턱끝융

기가 적게 튀어나오면 (여성일 경우) 표면적이 작고, 크고 많

이 튀어나와 있으면 (남성일 경우) 표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

미한다 (Fig. 4). 이에 본 연구는 턱끝융기가 돌출된 돌기 및 

울퉁불퉁한 표면이 존재하는 3차원 구조물임을 강조하여, 턱
끝융기의 3D 영상을 이용하여 표면적을 계측하여 성별판별

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계측방식 성별판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71%

의 성별일치율을 보였으며, 최종 비계측방식 성별판별에서 

성별모름이었던 49건 중 33건 (67.3%)이 성별일치로 판별되

었고, 남성은 성별모름 24건 중 15건 (63%)이 성별일치로 판

별되었으며, 여성은 성별모름 25건 중 18건 (72%)이 성별일

치로 판별되었다. 그러나, 비계측방식에서 성별모름이었던 

16건 (16%)은 불일치 (남성 7%, 여성 9%)로 판별되었고, 성
별일치였던 11건 (11%)이 성별불일치 (남성 4%, 여성 7%)로 

판별되었다. 
계측방식 성별일치율이 비계측방식에 비해 71%로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한국인 남성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작고, 한국인 여성은 다른 인구집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다는 인구집단의 특성 때문에 

생긴 판정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어 오차변수로 작용했던 3점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시

켜 성별모름 49건 중 33건 (67.3%)이 성별일치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머리뼈 3차원 영상의 턱끝융기 

표면적을 이용하여 계측방식 성별판별을 진행한 결과 71%
의 성별일치율을 이끌어냈다. 본 연구에서 상태가 온전하게 

보존된 아래턱뼈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아

래턱뼈의 경우 턱끝융기의 측정범위를 제대로 설정할 수 없

어 온전하지 못한 아래턱뼈의 성별판별에는 적합하지 않다

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턱끝융기의 구조

적 특성 때문에 계측이 어려워 사용되지 못했던 계측방식 성

별판별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되며, 이 측정방법

은 해외 인구집단에 비해 남녀의 성적이형성이 적은 한국인

에게 적용할 경우 턱끝융기에 대한 성별판별의 정확도를 향

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차후 CT 영상을 이용하여 계측이 

어려웠던 머리뼈의 성적 특성들을 보이는 부위에 대한 새로

운 3차원적 계측방식을 제시하고 정량화하여 회귀방정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는 머리뼈의 성별판별 감정의 정확도

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인간 유골을 식별하는 여러 분야

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Fig. 4. Mental eminence Contour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A, C) Mental eminence Contours in Male. (B, D) Mental emi-
nence Contours in Female.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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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현재 법의인류학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형태학적 머리뼈 성별판별 방법은 Walker가 제안한 다섯 

부위 (꼭지돌기, 미간, 눈확위 모서리, 목덜미 능선, 턱끝융기)의 점수를 이용한 성별판별 방법이다. 턱끝융기 (Mental 
eminence)는 성별 추정에 있어 핵심적인 해부학적 구조이지만, 인구집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돌출부와  

불규칙한 표면을 포함한 복잡한 3차원 구조로 인해 기존의 계량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인 

하악골의 3차원 재구성 CT 영상을 이용하여 턱끝융기의 표면적을 측정함으로써 계량적 접근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비한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비계량적 방법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645건의 한

국인 성인 하악골 CT 영상 (남성 355명, 여성 290명)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영상은 20세 이상이며 골절이나 형태적 

이상이 없는 개체로부터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 100건은 무작위로 선택되어 비계량적 방법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545건은 계량적 분석에 사용되었다. 비계측방식의 최종 성별판별의 경우, 성별일치는 41%, 성별모름은 49%, 불일치

는 10%였으며, 남성은 43%, 여성은 39%가 일치하였다. 계측방식의 경우 남성의 턱끝융기 표면적이 여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일치는 71% (남성 66.7%, 여성 75.5%)였다. 결과적으로, 턱끝융기 표면적를 이용한 계측방

식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성별판별을 할 경우 비계측방식에 비해 성별판별 정확도가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계측방식 성별판별은 비계측방식 성별판별보다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인구집단보다 한국인 두개골에 보다 적합하다. 본 연구 결과는 턱끝융기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계측이 어려워 사용

되지 못했던 계측방식 성별판별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되며, 이 측정방법은 해외 인구집단에 비해 남녀의 

성적이형성이 적은 한국인에게 적용할 경우 턱끝융기에 대한 성별판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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